
공약 4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개요

- 더많은복지, 더좋은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간병서비스등지역내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더 짙은 녹색, 더 좋은 일자리: 저탄소 건물 인증제,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지역 맞춤형 녹색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 해소

□ 현황

- 기존의 토건 중심 한국경제는 복지, 환경을 외면한 발전 모델로, 복지 후진국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지구온난화주범국가라는불명예를가져왔으며, 지속적경제성장동력상실,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및오세훈시장의한강르네상스등은전형적인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

다소비형 토건경제

-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2008년 기준 61만 개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함.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크게못미치는상황임. 보건및사회복지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를OECD 평균수준으로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중절반이상의일자리는공공부문복지서비스확대로이뤄져야

함.

□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 연봉 2,000만원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생애주기 제공대상 제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

신생아·산모 출산가정 70% 산후조리서비스 1만2천명 5천억원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

한 가정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2만명 7백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40%
까지 확대

국공립보육서비스 6만9천명 1조7천억원

영유아~아동 필요아동 시간연장, 방과후보육 7천명 1천억원
청년·장년층 실업자·재직자 고용지원서비스 7천명 1조 6천억원

노인 노인 인구 12% 장기요양서비스 22만명 2조2천억원
장애인 장애인 10만명 활동보조서비스 13만명 2조7천억원
전국민 전국민 간병서비스 19만명 2조
합계 65만5천명 11조5천억원

분야 사업 내용 일자리 창출 예산

건축에너지

효율화사업

- 일자리 창출 규모: 53,400명
 = 3조원 지원 (230만 가구×130만원) × 1.78명(건축보수

업 1억당 취업계수)
- 공공기관/학교/상가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등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일자리 추가 창출 기대

53,400명+α
203만 가구

4년간 3조원

연간 7,500억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생산

※ 폐식용유 수거: 공공급식, 패스트푸드, 치킨집 등

- 마을버스(대중교통 요금 인하)/공용차량 이용

- 바이오디젤 생산·수거 인력 지역 고용

2500명 사회적일자리 

활용 

합계 55900명 + α 3조원

[복지 일자리 확대안]

[녹색 일자리 확대안]


